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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서울 도심에 미혼모 성장 돕는 커뮤니티센터 열린다”
- 공공상생연대기금, 종로구에 미혼모의 소통과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설치

□  미혼모를  위해  특화된  심리  상담을  제공하는  상담카페가  생긴다.  10 일  서울  권농동에서 
개소식을 연 ‘커뮤니티센터 늘봄’이다.

○  ‘커뮤니티센터  늘봄’은  미혼모들을  위한  심리  상담  공간  및  프로그램을  제공하여  미혼모의 

정신건강을  증진하고  경제적  자립까지  지원한다.  미혼모는 산전·후 시기의 각종 편견으로 인한 

우울증부터  양육비,  쉼  없는  아동양육  등으로  인한  정신적  스트레스가  매우  극심한데,  이런 

미혼모들을  위한  ‘아이  돌봄’과  ‘상담’을  동시에  제공할  수  있는  심리상담  공간은  지금까지 

부족한 형편이다.

○  이런  공간이  생길  수  있었던  것은  미혼모  자조를  위해  설립된  비영리민간단체  ‘

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(대표 최형숙)’와 우리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

지원하는 공익재단 ‘공공상생연대기금(이사장 이병훈)’이 의기투합한 결과다.

○ 재단은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‘미혼모 

상담카페  설치사업’을  추진했다고  밝혔다.  공공상생연대기금은  본  사업  추진을  위해  구축비·

기자재구입비·인건비 등 총 1 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했다.

○  이번  설치사업의  공동주최이자  커뮤니티센터  운영을  주관하는  인트리는  ▲미혼모  인식  개선 

사업 ▲청소년 미혼모 자립지원 사업 ▲미혼모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 인트리는 올해 

상반기에 실시된 재단의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미혼모 상담카페 설치사업을 응모해 수상한 뒤 

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왔다.

○ 이병훈 이사장은 “사회적 편견과 쉼 없는 양육으로 인해 필요한 때에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는 

미혼모에게 소통과 성장의 공간을 지원하여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 



□  한편  공공상생연대기금은  공공기관  성과연봉제의  폐기  이후  공공기관  노동자들이  인센티브를 

자발적으로 출연하여  2017 년  12 월 설립된 공익재단으로,  최근 ▲직장 괴롭힘 해결을 위한 

사업(직장갑질 119) ▲방송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사업(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) 등 다방면에서 

공익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. 



[붙임] 『커뮤니티센터 늘봄 개소식』 사진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